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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와 하나 되는 비결 알려 달라 하였느냐? 

나를 맞는 법 알려달라고?

너희 마음의 방을 비우라.

깨끗이 비우라. 온전히 비우라. 

네가 들어 있는 공간만큼 나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

하노라. 

오,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

나는 오늘 이 비결을 알려 주고 싶노라. 

내게 오라. 내 멍에는 쉬움이니라. 

먼저 자신을 비우지 않고는 나를 맞을 수 없다. 

방을, 집을 치우지 않고 나를 맞을 수 있겠느냐?

절대 없지. 손님에게 너저분한 방을 내 보일 수 있

겠느냐. 

마음의 정결함이 가장 우선이다. 

그 다음은 나를 사랑으로 맞을 단장이다. 

사랑이 단장이다. 

방을 치웠으면 꾸며야지. 예쁘게 꽃도 놓고 

신방을 알콩달콩 꾸며야 하는 것이다.

그리고 내가 왔으면 버선발로 나가서 나를 맞고 

그 온 길 피로 풀어 드려야지.

그리고 그 마음에 맞는 음식도 대접하면 좋지 않으

냐. 

같이 먹으며 힘을 내고 

정말 사랑하는 자와 사랑의 대화도 하고 사랑을 나

누어야지.

이와 같다. 

너희 마음의 방을 우선 치우라. 

네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라. 

너무 커서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. 

그리고 내가 오길 청해야 한다. 

사랑과 나에 대한 위로로 나를 맞아야 한다. 

그래야 내 심정에 맞는 자이지.

내 사랑하는 신부야. 

이제 내가 오늘 알려준 것 알겠느냐. 

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나는 찾고 

그러한 자 정녕 나를 맞으리라.


